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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보아라… 그들은 그분과 함께 묵었다…” 요한 1,39 

당시 갈릴레아 호숫가를 따라 걸으며 예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셨다. 2023년 6월 27일 

이른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를 지나 베니 마리아 수녀를 당신과 함께 머무르도록 

부르셨다. “하느님의 신비”는 놀랍고 헤아릴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열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이미 한 명은 영원을 향해 떠난, 베네베누토 죠앙과 마리아 

부린 갈렛 가정을 굽어보셨다. 그분은 베니와 달바, 이렇게 두 젊은 여성을 택하셔서 “와서 보라” (요한 

1, 39)고 초대하셨고 그들은 곧바로 스승의 발자취를 따랐다.  

두 딸 모두 종교적이고 기도하며 신앙 가득한 분위기에서, 교회의 사목적 보살핌에 참여하고 투신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성모님에 대한 헌신도 가족의 전통적 신앙 실천이었다. 베니 마리아 수녀와 

마리아 달바 수녀 모두 새해의 시작을 가족들과 보내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함께 모이면 엄청난 유머 

감각으로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었으며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바베큐와 ‘쉬마라옹’을 즐겼는데 이 

모두가 그 가정의 특징이었다. 

1970년, 두 젊은 여성은 쥴리오 데 카스틸료의 마리아 레이냐 학교에 있는 기숙 학교에 등록했다.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노틀담 수녀회의 카리스마와 사명에 매료된 두 여성은 마음을 다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다. 1975년 2월 27일, 그들은 청원기를 시작했다. 수련기를 마친 다음, 1978년 1월 

29일에 마리아 베니 수녀와 마리아 달바 수녀는 그들의 충실 서약을 발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미래를 도맡으셨다. 그분은 베니 마리아 수녀의 69년의 생애 

내내 다양한 길에서, 그 길이 성취를 이루는 것이든, 개인적 어려움이든, 사도직 사명안에서든, 수녀를 

동반하고 안내하셨다. 콜레지오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파쿨다데스 

카노엔세스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얻었다. 또한 개인/ 전문 코칭 방법론 영역의 전문화 과정을 

수강했으며 영국에서 1년간 머물며 영어를 배웠다.  

몇 년간 베니 마리아 수녀는 여러 곳의 노틀담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하면서 아이들과 즐겨 어울렸다. 

이후에는 학교에서 회계와 경리로 봉사했으며 관구 회계를 담당했다. 또한 관구 참사와 여러 공동체 

분원 책임자로 일했다. 수녀는 독서와 학습을 좋아하는 지적인 사람이었다. 다양한 회의와 모임에서 

기꺼이 지식을 나누는 비평적이고 숙고하는 사색가였다. 여가 시간에는 카드와 가상 공간 게임을 

즐겼다. 열정적인 축구팬으로서 팀의 성과에 흥분하고 패배에 슬퍼했다.  

브라질 노틀담 100주년을 위한 노래에서 우리는 “좋으신 하느님의 자취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노래한다. 베니 마리아 수녀는 45년간의 수도 생활에서 이 역사를 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매우 최근들어서는 콜레지오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 공동체 식구였는데 

그곳에서 지난 몇 년간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모든 영역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는, 

수녀의 몸에 퍼지고 있었고 결국 수녀의 사망 원인디 되었던 소리없는 암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 

지상에서의 순례 끝에 주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너라, 베니, 와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